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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위해서

교회를핍박하는무슬림들에게도복음이전해지
도록.
인종과종교가 뒤엉켜 혼란한이 나라가그리스

도로 하나되고 모든 인종과 법적 사회적 장벽을 넘
어복음이전해지도록

선교와 전도가 금지된 이 땅에 현지교회와 선교
사들을통해 복음이전해지도록

이 땅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의
주체적역할을감당할수있도록

선교사를위해서

모든 상황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
록.
새로운선교의여정을잘준비할수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준비된 선교사가될 수 있

도록.
선교지의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 그 호흡은 선교지의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이 되고,
당신의 후원, 그 드림은 선교지의 죽어가는 이들의
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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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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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세례식

샬롬, 적도의땅, 주님의땅말레이시아 이철우, 이효정선교사입니다. 늘기도와물질로함께해주시는
동역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선교지소식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기독교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새로운 원주민
성도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난 원주민들이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태어나  예수님의제자로, 자녀로신앙생활할수있도록기도해주세요.

14년동안의 원주민 사역을 현지교단에 이양하고새로운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많은감정과
생각이 휘몰아치기도 하고 때론 서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역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이양’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그동안 함께사역해 왔던현지교단에 원주민사역을완전히이양하는과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과정이
아름답고은혜롭게마무리될수있도록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새로운선교의여정을준비하는과정또한
주님의세밀한간섭과인도하심이함께하도록기도해주세요.

사역의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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